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3회차
	활동 일자
	2026년  7월 30일

	청년 성명
	윤재용
	어르신 성함
	김대진 위원장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8월 4일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위원장님 댁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3회차 그림일기 주제인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초등학교 입학식 무렵의 기억을 정성스런 글로 풀어내는 그림일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평소 정신적 건강을 위해 연주하시는 '색소폰'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다니시는 '수영', 그리고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위한 '한자 공부' 등 다채로운 취미 영역을 깊이 있게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상과 예술 활동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나의 어린 시절'을 주제로 펜을 드신 위원장님께서 잠시 깊은 상념에 잠기시며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풋풋했던 풍경을 떠올리시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흙먼지를 날리며 함께 자랐으나 지금은 세월 속에 흩어져 안부를 알 수 없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그리워하시며, 항상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담담하게 마음을 적어내려 가셨습니다. 그 순수한 회상을 지켜보며 저 역시 저의 초등학교 시절과 그때의 감정을 상상해 보게 되었고,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교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내가 평소에 취미로 부르는 색소폰 부는 사진들을 여러 장 뭉쳐서 하나의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먼저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AI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나올 수 있는 훌륭한 궁금증이자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72세의 연세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하루 4시간씩 한자와 제자백가를 공부하시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위원장님의 모습에서 거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음악으로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수영으로 신체적 건강을 다지며, 새로운 도구에도 끊임없이 흥미를 가지시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리더란 팀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 결국 그것이 맞았음을 결과로 증명해 내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시며 여러 인생 경험을 들려주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회차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주셨던 대로, 위원장님의 멋진 취미인 색소폰 연주 사진들과 일상 기록들을 여러 장 모아서, AI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해 하나의 감동적인 연주 기념 영상으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심화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찾아간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과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봉사가 아니라,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인생의 멘토를 모시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 시간들이 앞으로의 제 삶에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